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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교섭을 본교섭과 실무교섭 모두 12차례 개최했지만 사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

다. '위기다. 어렵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회사는 투자실패로 4년간 무려 

2,6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

다. 경영진이 경영만 제대로 했어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더 낼 수 있음에도 정부와 경

쟁시장 등 외부의 경영환경 탓만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외이사를 비롯한 회장과 경영진들은 과도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면서도 오히려 임금과 복지가 정체하고, 그 동안 빼앗겨온 현장의 조합원들

이 어떻게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더이상 물러설 곳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 15일

부터 전개한 제1차 조합간부 선도투쟁은 '18 단체교섭 투쟁의 서막에 불과하다. 노동조합

이 엄중 경고한대로 다음주까지 사측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합간부 

총력투쟁으로 나갈 것이다. 

김해관 위원장은  '투쟁만을 위한 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다. 이는 노사

상생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대표자의 책임있는 자세였다. 그러나 사측이 노동조합의 

충정을 짓밟고 기어코 투쟁으로 내몬다면, 원하는대로 총력투쟁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보여

줄 것이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혼란과 대외적인 리스크는 전적으로 사측이 감당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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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전면중단', 사측의 단체교섭 요구안 수용거부에 분개한다! 

 

“더 물러설 곳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 

 

 

 

 

 



 

 

     홈페이지: kttu.or.kr                               전화: 031-727-2840 

 

 

 

지난 16일 제3차 본교섭을 개최했지만 사측은 일시금 100만원 지급과 인사보수제도개선 

안건에서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실질적 임금인상

과 대학학자금 부활 및 임금피크제 재협상 등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거부 입장을 거

듭 반복했다. 이에 우리는 회사 측의 불성실 교섭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실무교섭 전면중

단'을 선언했고, 다음주까지 시한을 두고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제시가 없다면 총력투쟁을 

엄중 경고한 상태다. 

노동조합은 전국적으로 출퇴근 선전전과 철야농성을 전개했고 1차 조합간부 선도투쟁은 

18일(금)까지 진행했다. 제4차 본교섭이 열리는 다음주는 전의를 가다듬어 더욱 강력한 '전

국 조합간부 2차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1차 조합간부 선도투쟁 종료, 다음주 총력투쟁 전개 

 

조합원 여러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1주일 간의 조합간부 선도투쟁으로 투쟁전선이 펼쳐졌습니다.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주 전개할 2차 총력투쟁을 성원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협상과 투쟁의 전 과정에 항상 조합원과 함께할 것입니다. 

 


